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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할머니의그림여행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청소

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마린스쿨을 오

는 4월부터 11월까지무료운영한다

마린스쿨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해양문화유산교육홍보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중학생 대상 꿈틀꿈틀 마린스

쿨과 고등학생 대상 하이틴 마린스쿨

두종류를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수중고고학자 문화재

보존과학자 전통선박공학자 해양역사

학자 해양민속학자 전시교육 학예연

구사등연구소소속전문가들이강사로

나선다 청소년들의이해를돕는강의와

현장체험 학습(수중탐사선 승선전통

배 항해)을 통해 생동감 있게 진행할 예

정이다

자유학기 마린스쿨은 상반기(4월13

일5월19일)와 하반기(10월18일11

월29일)로 나눠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

영한다 하이틴마린스쿨은 7월19일부

터 8월16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5

시) 열린다

한편 연구소는 중고등학생 대상 천

연기념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멘토링도

새롭게운영할예정이다 문의 061270

2050 김용희기자 kimyh@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우리나라 대표

도예가백산김정옥작가를초대해전통

도자아름다움을선사한다오는 21일까

지 無汗不作(무한부작) 백산 김정옥 도

자전을연다

김작가는경북문경에서전통적인발

물레와망댕이가마를사용하는조선도

자의맥을 7대째이어오고있다 1991년

도자부문 최초 도예명장에 선정되고

1996년국가무형문화재 105호사기장에

지정되며이름을알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땀 없이는 이루지

못한다는 무한부작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정호다완(井戶茶碗) 달항아

리 70여점과기타대표작 30여점을출품

한다

1994년 작 달항아리는 둥그렇고 티

끌하나 없는 외관이 인상적이다 모든

과정을 손과 발로 해내며 정교함보다는

우직함이 먼저 느껴지는 작품이다 또

덤벙다완 도도야다완 분청철화쏘가리

문다완 정호다완 등 다양한 찻잔도 선

보인다

김씨는문화유산보호유공자보관문화

훈장(2016) 제6회자랑스런한국인대상

(2006)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2005)

대통령표창(2000) 등을받았다 일본 79

대 총리 호소가와 모리히로에게 청화백

자도자기법전수하기도했으며저서 흙

과함께한나의세월도선불이陶禪不二

를출간했다문의06236016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91세김순녀할머니는광주일곡도서관어린이실단골

손님이다 할머니가좋아하는건탐정소설 탐정이범인

을잡는과정이너무재밌어요 한번읽기시작하면밤새

서읽는다니까요 추리소설매력에빠진할머니는탐정

을따라사건을풀어가는게정말즐겁다고했다 그런데

할머니는책만보는게아니다책에나온삽화를자신의

소중한스케치북에그리는게또다른일상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면 꼼꼼히 읽고 마음에 드는

삽화를골라그림을그린다책그림그대로그리기도하

고 마음에들었던부분을확대하기도한다 이렇게그리

기시작한스케치북이 4년여만에 30여권 작품수는 500

여장에달한다

김할머니가난생처음 전시회를갖게됐다 7일부터

31일까지 일곡도서관 로비와 어린이실에서 열리는 91

세김순녀할머니의그림여행을통해서다

할머니 스케치북을발견한눈밝은이가있었다올 1

월부터일곡도서관에근무하게된이춘숙씨다

항상 방문하면 2시간 넘게 머물며 세심하게 책을 고

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을 걸었더니 책을 골라

서그림을그리기때문에책내용과그림이마음에드는

걸 고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친정 어머

니와시어머니생각도나서뭐도와드릴것없나여쭸는

데 내가그림에대해잘모르는데스케치북을가져올테

니좀봐주겠냐고하시는거예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어느날 사위가 물었

다 어머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평생 뭘 하고 싶으셨어

요?제일후회되는게뭔가요?

할머니는 중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제일 마음 아프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아쉽다고 했

다 사위가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사다줬고 곧바로 그

림을그리기시작했다처음에는동물등을그렸다 이후

가족들 모습도 스케치북에 옮겼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동화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플란다스의

개 콩쥐팥쥐 등수십권을읽고그렸다

보통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끝나고 나면 내 그림이

항상교실뒷벽에붙어있었어요 그림을계속그리고싶

었는데살다보니그럴시간이없었죠책고르는게힘들

기도하지만그림이예쁜것 내용이재미있는것을골라

그림을그리면기분이좋아요 내가전시를할줄은몰랐

지요 다른건없어요 내그림을누가봐주는거 그것만

으로도정말감사해요 기분도정말좋구요죽을때까지

오래오래그리고싶어요

지난해부터는손녀의권유로그림일기도쓰기시작했

다 형형색색그림을그리고그날의느낌을적어나갔다

비록 맞춤법은 틀렸지만 글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이 오롯이 담겼다 행복을 발표하라고 했내 나에게 제

일 큰 행복은 딸을 다섯 낫고 아들을 나앗 쓸때내 그대

가가장질거웟내 아기자기한꽃수레그림과함께실린

행복을실은꽃수래라는글이다

할머니는운암도서관에서진행중인 빨강머리앤에게

건네는말 행사에도참여해 빨강머리앤 대형팝업북

에들어갈그림을그리기도했다

이번 일곡 도서관 전시에서는 스케치북 30권과 그림

일기 6권을만날수있다

7일 오후 5시에는 간단한 행사도 열린다 할머니 전시

를축하하기위해일곡도서관시낭송동아리회원중 60

세이상회원들이김할머니글을낭송한다 또 73세김형

만할아버지가할머니의글을캘리그래피로써전시한다

전시를기획한이춘숙씨는 나이가드셨어도꿈을잃지

않았고그 꿈을이루시는모습을보고 꿈은꾸는만큼이

루어진다는생각도하게됐다며 도서관을찾는이들이

할머니그림을보면서자기가하고싶은것들에대한꿈을

늘마음에품고살아갔으면좋겠다고말했다 문의 062

4106898 글사진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도예가백산김정옥초대전

무형문화재도예명장광주신세계갤러리 21일까지

목포 국립해양문화재硏 마린스쿨 운영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411월 중고생대상

정호다완

김순녀할머니

4년전부터책빌려읽고그림그려

731일동화책삽화그림일기선봬

일곡도서관 김순녀 할머니 전시회

초등학생때못이룬꿈이제야이뤄

내그림누군가봐주는것만으로감사


